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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남부발전, 발전공기업 최초로 

‘보조보일러 없이도’ 자체기동 성공

-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역량 갖춰 -

□ 한국남부발전(사장 김준동)은 하동빛드림본부(이하 ‘하동본부’)에서 보조

보일러 없이도 발전설비를 기동하는 자체기동 실증시험을 성공적으로 

수행했다고 4일 밝혔다.

□ 하동본부는 2009년 보조보일러를 영월발전본부로 이설한 이후, 보조보

일러가 없는 상황에서 타 호기에서 생산된 보조증기를 공급받아 기동 

초기에 필요한 증기를 확보해왔다. 이는 전 호기가 완전히 정지하는 사

례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나, 최근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경부하기 

전력수요 감소로 인해, 석탄발전소도 전 호기를 정지해야 하는 상황이 

발생하면서 자체 기동 능력 확보가 절실해졌다

□ 하동본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부터 총 5회에 걸친 

자체기동 실증시험을 실시하면서 관련 절차 정립과 발전기술원 자체기

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.

□ 이번 실증시험의 성공으로 하동본부는 2026년 설 명절과 봄철 특수 경

부하기에 예상되는 ‘전 호기 정지’ 상황에서도 자체기동 능력을 확보할 

수 있게 되었다.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을 

보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.



□ 하동본부 윤상옥 본부장은 “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

석탄화력 같은 기저 전원도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”며, “앞

으로도 하동본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하여 전력 계통 안정성 확

보에 선제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.”고 밝혔다.

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 윤상옥 본부장(두번째 줄 가운데 주황색 조끼)과 기술원들이 30일 하동본부 
중앙제어실에서 자체기동 실증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 후,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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